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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예보 시에는

낙뢰가 칠때

가정에서는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합시다.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
다.
창문을 모두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 설거지 등은 금해야 합니다.
금속성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에서는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가능한 등산을 삼가도록 합니다.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발생시 신속히 낮은 곳으로으로 이동 합니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합니다. (약 10㎞이내에 뇌전발생)
낙뢰 발생시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야외에서는

평지에서 낙뢰가 칠때에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  >  > 분야별정보 재난/안전 재난대비주민대피요령 낙뢰

태풍 호우 낙뢰

대설 지진 응급처치요령

화재 시민행동요령 반려동물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등을 할 경우에는 낙뢰에 대한 기상 정보를 미리 확
인합시다.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합시다.
낚시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합시다.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뢰

(http://www.yeosu.go.kr)

/www/sphere
/www/sphere/safety
/www/sphere/safety/preparation
/www/sphere/safety/preparation/stroke_light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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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phere/safety/preparation/heavy_rain
/www/sphere/safety/preparation/stroke_light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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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phere/safety/preparation/earthquake
/www/sphere/safety/preparation/emergency_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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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2055/shelter.pdf
/www/sphere/safety/preparation/animal


평지에서 낙뢰가 칠때에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평지에 있는 나무나 키 큰 나무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합니다.(약 10㎞이내에 뇌전발생)
농촌에서는 삽, 괭이 등 농기구는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합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방전됩니다.
낚시객은 낚시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합니다.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사람들과는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 무릅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릅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아야 합니다.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응급처치법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유무를 살핍니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병
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또한 119 또는 인근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떨고 있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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